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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어느 다른 종교에도 
사랑, 평화, 감사를 크리스마스처럼 
생각하게 하는 축제일은 없다. 

그러므로 기독교가 크리스마스가 
세속화됐다 해서 깡그리 무시해 버리거나
 성탄일을 다른 날로 바꾸기에는 

너무 아깝다. 

이대로 두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
이날을 좀 더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내고 

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
감사함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 
더 좋은 대안이 아닐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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